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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 가능 바이오리파이너리의 관문: 전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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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 온난화 및 석유 자원 고갈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바이오매스로부터 연료 및 화학소

재를 생산하는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. 현재 바이오리파이너리 산업에서 
사용하는 곡물 원료는 수급 안정성 문제 때문에 비식용 바이오매스인 목질계 원료로부터 바

이오리파이너리 산업에서 요구하는 원료 당의 생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. 목질계 원료는 

당의 고분자인 셀룰로스, 헤미셀룰로스와 페놀계 고분자인 리그닌 등으로 구성되어 당을 추
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의 탈구조화가 필요하다. 하지만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종별로 

물리화학적 특성이 매우 달라 각 바이오매스 원료 특성에 맞는 탈구조화 기술의 적용이 필요

하다. 본 발표에서는 목질계 원료의 효율적 탈구조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기술적 내용과 국
내외 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.


